
‘C형 간염’이란?

간염은어떠한이유든간세포에염증과괴사가발

생하는상태를일컫는다. 만성간염이라함은간염을

일으키는 원인과 더불어서 간 세포의 손상이 6개월

이상지속되는것을칭한다. 국내에서만성간염, 간

경변증및간암의대표적인3대원인은B형간염바

이러스, C형간염바이러스그리고알코올이다.

B형 간염 바이러스가 국내 만성 간질환의 원인

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, 1990년대부터 국

가적인 예방 접종 사업이 시작된 이후로 유병율이

현저하게감소하여과거전인구의7~10%였던감염

율이 20세 이하에서는 감소, 10대 미만에서는 거의

선진국수준인1% 미만에근접하고있다. 하지만아

직 예방 접종이 개발되지 않고 있으며, 전염경로에

대한 홍보가 부족한 C형 간염은 일단 급성 간염을

앓고 난 후 약 70~80% 이상에서 만성화되며, 국내

감염율도 상대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. 더욱이 만

성C형간염환자중약30%가간경변증및간암으

로진행하므로B형간염보다는향후C형간염이일

본이나 일부 서구 국가와 마찬가지로 더 큰 문제가

될수있다.

우리나라 인구 중 얼마나 감염되어 있으며

전파경로는?

우리나라에서는 전 국민의 약 1%가 C형 간염 바

이러스 보유자로 추정되어지고 있으며, 전체 만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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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 만성 간질환의 큰 원인 중 하나인 C형 간염은

현재 B형 간염에 비해 감염율이 상대적으로 증가 추

세에 있다. 이 중 30%가 간경변이나 간암으로 진행

하므로 향후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병이다.

소리없이찾아와치명적인
합병증을유발하는

C형간염



간질환환자의약15%가C형간염바이러스에의해

발생된다. C형간염의전파경로는혈액을통한전파

이며, C형간염바이러스가규명되기이전인1992년

이전에는 수혈에 의한 전파가 제일 흔한 경로였지

만, C형간염항체검사법등이개발된이후수혈에

의한 전파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며, 최근에는 주사

바늘의 공유(약물 남용자)가 중요한 원인 경로로 보

고되고 있다. 그 밖에도 비위생적인 침술, 피어싱,

문신, 4인이상의배우자와성행위를했을경우에도

감염의위험성이있다. 

C형 간염은 감염 초기에는 대부분 증상이 없으

며, 만성간염이되어서도경도의피로감, 소화불량,

우상복부 불쾌감 이외에 특별한 증세가 없어 병을

간과하기쉽다.

C형 간염 진단방법과 간염에 걸린 후 경과는?

혈액검사를 통해서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와

C형 간염 바이러스 RNA가 검출되면 진단할 수

있다.

급성간염을거치고난후, 약3/4의환자가만성

간염으로진행하게된다. 만성C형간염환자중약

20~30%의환자가약20~30년에걸쳐서간경변증

으로이행하며, 간경변증으로진행된환자는B형간

염바이러스에의한간경변보다간암이발생할가능

성이더높다.  

치료는 가능한가요?

만성C형간염환자중간효소수치(GOT/GPT)가

상승되어있거나, 간효소수치가정상이더라도간조

직검사에서염증이나섬유화가중등도이상인경우

는간경변증으로의진행을예방하기위해치료를받

아야 한다.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인터페

론에 의한 치료 효과가 불과 20%에 불과하였지만,

1990년 후반에 리바비린이라는 경구약을 인터페론

과병용하면서효과가약40%에도달하게되었다.

2000년 초반부터는 신형 인터페론인 페그 인터

페론이소개되면서치료효과가약55%까지향상되

었다. 페그 인터페론은 주 1회 피하 주사로 투여 방

법및약물효과를향상시켰다. 

하지만 감염된 C형 간염바이러스의 종류(유전자

형)에 따라서 치료효과에 차이가 있고, 국내에 제일

많은유전자형1형인경우는비교적치료효과가낮

으며(약 50%), 1년간의 치료기간을 권장하고 있다.

하지만유전자형이2형이나3형인경우는치료효과

가 월등히 좋아서 6개월간의 치료기간으로 약 80%

의환자에서치료효과를노릴수있다. 게다가B형

간염바이러스의 치료제는 바이러스를 우리 몸에서

제거할 수는 없지만, C형 간염인 경우 페그 인터페

론과 리바비린의 병용요법으로 바이러스는 제거할

수있다는장점이있다. 

일상생활에서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?

환자의 혈액이 묻을 수 있는 생활기구들의 공동

사용을 피해야 한다. 음식은 골고루 섭취해야 하나,

특별히 간에 좋다는 음식을 따로 섭취할 필요는 없

다. C형간염환자는금주가필수적인데그이유는

다른 간질환보다 특히 음주가 간기능을 악화시키고

간암 발생을 더욱 촉진하기 때문이다. 일반적으로

간에 좋다고 알려진 민간요법 및 생약제 등은 과학

적으로효과가검증되어있지않고부작용이우려되

므로가급적피해야한다.

피로하지 않을 정도의 가벼운 운동은 간에 해롭

지 않다. 정기적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간경변 혹은

간암이발생되었는지진행정도를확인하는것도꼭

필요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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